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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창한 영어 능력에 대한 높은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의 능숙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왔다. 2024년 116개국 2.1백만명의 영어 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한 EF 영어능력지수 보고서(EF 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50위로 보통 수준의 영어 능숙도를 보였는데 이는 2022년 36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Education First, 2022, 2024). 2023년도 iBT 토플 시험 결과 분석에서도 
한국은 120점 만점에 86점으로 아시아 32개국 가운데 네팔, 타이완, 중국과 함께 공동 
11위에 머물렀고, 특히 말하기 영역 점수는 30점 만점에 21점으로 북한과 같은 
수준이었다(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23). 이러한 결과는, 기대 수준에 가장 
미치는 못하는 영어 영역이 말하기라는 기존 연구 결과(Jeon, Lee, & Kim, 2011)와 
더불어, 학교 영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기능을 균형 있게 지도할 것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교실에서의 영어 말하기 교육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Lee, 2018; 
Park, 2016). 여기에는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는 환경적 
제약, 교사 한 명당 높은 학생 수 비율, 학습자 간 영어 수준 차이, 대학수학능력평가 
미 반영 등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영어 말하기 평가의 어려움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Lee, 2018; 
Park, 2016; Park & Chang, 2016; Park & Min, 2018).  
그동안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는 주로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소리 내어 읽기, 본문 암송, 사전에 준비한 내용 발표하기와 
같이 비교적 채점이 명확하고 용이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Lee, 2018; Park, 
2016). 그러나 이러한 단순 암기 위주의 일방형 말하기 평가만으로는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영어 말하기 능력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친교나 대인관계를 위해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능력에서부터, 토론이나 
물건 사기처럼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기 능력,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비교적 긴 독백 담화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능력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한다(Richards, 2008).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하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목표로 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제의 삶과 연결된 말하기 능력을 폭넓게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말하기 과업을 학년군별 위계를 갖추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에 여러가지 말하기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학년군별 단순 나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동 간의 관련성이나 위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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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사례와 같이, 표준화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taxonomy)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교사와 교재 
개발자는 학교 영어 말하기 능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지도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AI 기반 학습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영어 말하기 구성의 기본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영어 말하기 과업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여 학습 및 평가를 위한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평가 문항과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과정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년군에 
따른 과업 난이도 위계 설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1) 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어떤 말하기 유형을 다룰 것인가? 
2) 영어 말하기 유형별 과업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3) 영어 말하기 과업은 학년군 수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 선행 연구 
 

2.1.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 및 평가 실태  
 
우리나라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은 1990년대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Butler, 2009).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 
말하기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가로막혀 효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학교급별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Lee, Lee와 Ahn(2015)의 면담 및 수업 관찰 결과, 
교사들은 주로 대화문이나 찬트를 숙제로 외워오게 한 후 확인하거나 학습지를 주고 
연습하게 한 후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교사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 앞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인 
학생이 10분 후에는 해당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에서 암기나 주변 학생의 발화를 모방한 결과를 성공적인 말하기 
능력의 습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 수준의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Park과 

Min(2018)의 연구가 있다. 중학교 영어교사 105명과 중학교 1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의 95%가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행평가 활동으로는 ‘교사 인터뷰’(36%)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어서 
‘프레젠테이션’(24%), ‘역할극’(20%), ‘본문 암송’(14%) 순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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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나 고등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제별 자유 대화’나 ‘토의·토론’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수행평가 활동의 주제로는 교과서 주제(64%)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창의적인 과제’에 
대한 교사의 선호도는 3%로 매우 낮았지만, 학생들은 24.4%의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주제 및 활동 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말하기 교육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 463명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교수 및 수행평가 
실태를 설문 조사한 Lee(2018)에 따르면, 영어 회화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43.8%에 달하였고 일반 영어 교과 수업 시간에 말하기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도 
49.5%에 불과하였다.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비율 역시 41.9%로 낮았는데, 
이 경우 ‘프레젠테이션’(42.8%), ‘소리 내어 읽기’(19.1%),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18.6%), ‘역할극’(11.9%) 순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30.4%의 교사들이 말하기 직접 평가 대신 시도 교육청 주관 영어 듣기 평가를 말하기 
수행평가 점수로 활용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말하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영어 말하기 학습과 평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활동과 평가는 ‘소리 내어 읽기’, ‘문장이나 본문 암송’, ‘사전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이 내용이 정해져 있고 미리 준비된 말하기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즉석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말하기 능력,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없다.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영어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말하기 과업을 접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업 분류 및 
구조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다음에서는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사용하는 과업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과업 유형 

 
모든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정해진 
평가틀에 따라 시험을 구성하고 문항을 출제한다. 따라서 영어 말하기 평가의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평가 과업을 사용하여 어떤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Lee, Choi, Sung과 Kim(2023)은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말하기 평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채점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면서, 인간채점 영어 말하기 시험 6종과 자동채점 영어 말하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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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의 문항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Lee 
등(2023)은 12종의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총 10개의 문항 유형을 추출한 다음, 
측정하고자 하는 말하기 능력 유형에 따라 크게 ‘소리와 형태(Sounds & Forms)’, 
‘대화(Conversation)’, ‘담화(Discourse)’, ‘통합(Integration)’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먼저 ‘소리와 형태’ 범주는 소리 인식 및 재생, 문자와 소리의 연결 등과 
같은 기초 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 ‘듣고 따라하기(Listen & Repeat)’, 무작위로 주어진 구를 
재구성하여 말하는 ‘구 배열하기(Order Phrases)’의 세 가지 과업 유형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소리 내어 읽기’ 유형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TABLE 1 

Test Item Types in Automated Speaking Scoring Tests (Lee et al., 2023, p. 233) 

 Tests 

Sounds & Forms Conversation Discourse Integration 

Listen 
& 

Repeat 

Read 
Aloud 

Order 
Phrases 

Listen & 
Answer 
to Closed 

Qs 

Listen & 
Answer 
to Open 

Qs 

Answer 
Using 
Info. 

Provided 

Describe 
Pictures/ 
Images 

Tell a 
Story 
with 

Pictures 

Extend-
ed 

Talk 

Inte-
grated 

Speaking 

ASS* 

TOEFL® Practice 
Online         V V 

Duolingo English 
Test  V     V  V  

EnglishScore 
Speaking V V    V     

Linguaskill General  V   V V   V  
PTE Academic V V  V   V   V 

Versant English Test V V V V      V 
Frequency 3 5 1 2 1 2 2 0 3 3 

Non-
ASS 

TEPS  V   V  V V V  
NEAT Level2     V  V V V  
NEAT Level3     V V  V V  

GEPT Elementary V V   V      
GEPT Intermediate  V   V  V    
GEPT High-Inter.     V  V  V  

TOEIC  V   V V V  V  
TOEFL Junior  V      V  V 
TOEFL iBT         V V 
Frequency 1 4(5)** 0 0 4(7) 2 4(5) 3(4) 5(6) 2 

Note. *Automated Speaking Scoring; **number of tests (number of tests counting sub-level tests of 
NEAT and GEPT) 

 
다음으로 ‘대화’ 범주는 즉석에서 질문을 듣고 이에 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과업 유형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듣고 정답 말하기(Listen & 
Answer to Closed Questions)’, 일상대화에 가까운 ‘열린 질문 듣고 답하기(Listen & 
Answer to Open Questions)’, 주어진 그림, 도표, 포스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질문에 
답하는 ‘주어진 정보 활용하여 답하기(Answer Using Information Provided)’가 있었다.  

‘담화’ 범주는 비교적 긴 독백 담화를 유도하여 측정하는 문항으로, 화면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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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도표를 묘사하는 ‘그림 묘사하기(Describe Pictures/Images)’, 일련의 
그림이나 사진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서술하는 ‘그림 연결하여 
이야기하기(Tell a Story with Pictures)’, 제시된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개진하는 ‘확장형 말하기(Extended Talk)’ 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범주는 
말하기와 다른 기능을 결합하여 측정하는 ‘통합’ 말하기로,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업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말하기 능력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며, 채점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범주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과업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표 1의 과업 분류체계를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와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의 차이 때문인데,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는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반해,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익힌 영어의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역할을 하는 ‘ACTFL 언어 수행 
기술서(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2, 이하 ACTFL) 문서에서는 
능숙도(Proficiency)와 수행(Performance)을 구분하고 있는데, 능숙도는 “사전에 미리 
연습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the ability to use language in real world situations in a spontaneous interaction and 
non-rehearsed context)”으로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습했는지와 무관한 
반면, 수행은 “교수 상황에서 배우고 연습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the ability to use 
language that has been learned and practiced in an instructional setting)”을 의미한다(p. 4). 
이에 따라 능숙도 평가는 수험자의 학습 경험 및 내용을 고려하지 않지만, 수행 
평가는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수행 평가의 경우에도 
학습한 내용 그대로를 단순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는 속성상 
수행 평가에 해당하며,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영어과 평가의 방향으로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새로운 맥락과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의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p. 27, 이하 MOE, 굵은 글씨 강조 추가). 따라서 학교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에는 반드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성취기준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의 또 다른 특징은 학년군별 위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는, 간혹 연령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는 단일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시험에서의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그러나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는 학교 영어 말하기 평가의 
경우, 성취기준이 학년군별로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성취기준 간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일선상에의 측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국가 수준의 영어 말하기 평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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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로 별도의 시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도 과거 시범 운영 당시 
학습자 수준에 따라 1급, 2급, 3급 시험이 별도로 개발되었다(Chae, 2015). 따라서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학년군 위계와 연동되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 내용과 수준별 위계를 고려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에서는 여러 층위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습 과업을 세분화하고 수준별 수행 
양상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과업 분류체계를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 

 
유럽과 미국은 일찍부터 역량 중심 외국어 교육을 표방하고 실생활과 연관된 학습 
과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Lee, 2022). 먼저 유럽의 
외국어 교육 지침인 ‘유럽언어공통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에서는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을 위해 수행하는 과업인 
‘의사소통 언어 활동(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을 그림 1과 같이 
분류한다(Council of Europe, 2020). CEFR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분류 대신 의사소통 모드(communication mode)에 따라 ‘수용(Reception)’, 
‘상호작용(Interaction)’, ‘생성(Production)’, ‘매개(Mediation)’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의 활동이 구두로 이루어지면 말하기 활동이 
된다.  
각 의사소통 모드 활동은 언어 사용 기능(macro functions)에 따라 다시 ‘창의적,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Creative, interpersonal language use)’,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 사용(Transactional language use)’,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사용(Evaluative, problem-solving language u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같은 
‘상호작용’ 모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대화는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 
물건이나 서비스 획득하기는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 사용’, 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 사용’에 해당된다.  

CEFR은 각 의사소통 모드별 활동을 더 세밀한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 모드 활동의 경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전달 매개에 따라 ‘구두 
생성’과 ‘문자 생성’으로 나누고, 말하기에 해당하는 ‘구두 생성’ 은 다시 전반적인 
말하기 양상을 제시한 첫번째 범주를 제외하면 ‘경험 묘사하기’, ‘정보 제공하기’, 
‘주장하기’, ‘공지하기’, ‘발표하기’의 다섯 개 말하기 활동으로 구분한다. ‘상호작용’ 
모드 역시 전달 매개에 따라 ‘구두 상호작용’, ‘문자 상호작용’, ‘온라인 
상호작용’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말하기와 관련된 ‘구두 상호작용’은 총괄 
기술을 제외하면 ‘상대방 이해하기’, ‘대화하기’, ‘가벼운 토론하기’, ‘격식을 갖춘 
토론하기’, ‘목표 지향 협업하기’, ‘물품과 서비스 획득하기’, ‘정보 교환하기’, 
‘인터뷰하기와 받기’, ‘통신 사용하기’의 아홉 개 범주로 구분하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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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온라인 대화와 토론하기’와 ‘목적 지향 온라인 정보교환 및 
공동작업하기’의 두 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과업 범주들은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목적과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론 범주의 분류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층위가 균일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외국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충분히 유용하다.  

 
FIGURE 1 

Classification of 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 in CEFR  
(Adapted from Council of Europe, 2020, p. 33, p. 61, &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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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외국어 교육 과업 분류체계는 ‘능력 진술문(NCSSFL-ACTFL Can-Do 
Statements)’(ACTFL, 2017)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의사소통’을 모드에 따라 ‘화자 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해석형 의사소통(Interpretive communication)’, ‘제시형 의사소통(Presentational 
communi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는데(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2015), 이는 CEFR의 ‘상호작용’, ‘수용’, ‘생성’과 비슷하다. 미국의 
능력 진술문은 이 세 가지 의사소통 모드 각각에 대하여 ACTFL 능숙도 수준별로 
수행기술 및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학습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제시형 의사소통’ 모드에 대한 초급 수준(Novice Level)의 수행기술이다. 
능력 진술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최상단에는 해당 능숙도 수준에서 
요구되는 수행 능력을 기술한 ‘능숙도 기준(Proficiency benchmark)’이 나오고(① 
참조), 그 아래에는 해당 능숙도의 하위 수준별 지표인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s)’가 제시되어 있다(② 참조). 그런데 ‘수행 지표’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과업 범주로 나뉘어 제시되는데, 그림 2에서 ‘제시형 의사소통’은 ‘나의 삶, 경험, 
사건에 대하여 서술하기 위한 정보 제시’, ‘선호, 의견, 혹은 설득을 위한 정보 제시’, 
‘알리거나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과업 범주는 모든 능숙도 수준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수행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인 ‘예시(Examples)’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학습 과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시들은 일차적으로 전달 매개에 따라 
‘말하기 혹은 수화’와 ‘쓰기’로 구분된다(③ 참조). 그림 2에 따르면, 초급-하 수준의 
학습자가 ‘선호, 의견, 혹은 설득을 위한 정보 제시’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거나 
증명하고자 한다면, ‘가고 싶은 장소 나열하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스포츠 
말하기’ 등과 같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러한 미국의 과업 분류체계는 
유럽의 CEFR과 비교했을 때, 과업 범주 구분이 전달 매개보다 우선한다는 점과 과업 
범주의 수가 적은 대신 예시 과업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과업 분류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능숙도 수준에 따른 
위계 설정이다. CEFR은 각 과업 범주에 대하여, CEFR 능숙도 수준(A1 ~ C2)에 따라 
수행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기술문(illustrative descriptors)’을 
제공하는데, 이때 능숙도별 수행 수준은 소재, 어휘, 길이, 정확성, 담화 구조, 
사회언어학적 요소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조절한다. 또한, ‘격식을 갖춘 토론’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하는 과업의 경우에는 낮은 능숙도 수준의 
예시기술문을 제공하지 않는다(Council of Europe, 2020). 미국의 능력 진술문 역시, 
언어 기능, 내용, 텍스트 유형, 언어 사용, 어휘, 책략, 문화적 인식을 고려하여 ACTFL 
능숙도 수준별(Novice Low ~ Superior) 수행 양상을 제공한다(ACTFL, 2012).  

CEFR과 ACTFL 능력 진술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외국어 학습자들의 과업 수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과업 복잡도(task complexity)가 있다. 
Robinson(2011)에 따르면, 과업 복잡도는 과업 요소의 양([+/- few elements]), 추론 
여부([+/- reasoning]), 관점 취하기 여부([+/- perspective taking]) 등을 통해 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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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같은 길 묻기 과업이라도 다루어야 할 요소의 양이 적고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과업 복잡도가 낮아지고, 많은 요소를 다루거나 추론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업 복잡도가 높아진다.  

 
FIGURE 2 

Classification of Language Activities in CanDo Statements: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for Novice Level (Adapted from ACTFL, 2017, p. 4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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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유럽과 미국의 외국어 과업 분류체계는 실생활의 말하기 과업을 어떻게 
분류 및 유형화하고 위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 영어 수업 및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과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및 평가의 대상이 되는 말하기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설계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학교군, 고등학교 공통영어 1 & 2) 성취기준에서 말하기 활동과 관련되는 
성취기준만을 선별하여 말하기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각 말하기 유형을 도출하는 데에 사용할 과업을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말하기 관련 활동들을 목록화하였다. 이후 말하기 과업들을 과업 유형, 범주 
및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과업 유형 분류는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과 CEFR의 
언어 사용 기능을 참조하였다. 이를 다시 과업 범주로 구분하는 데에는 유럽의 
CEFR과 미국의 능력 진술문의 과업 범주명을 참조하였고, 하위 범주로 세분하는 
데에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 수준별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우선, 각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과업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여러 학년군에 적용되는 과업 
범주에 대해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주제, 권장 어휘 목록, 문장 
길이 등과 함께 Robinson(2011)의 과업 복잡도를 참고하여 수준별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4. 결과 
 

4.1. 학교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에서의 말하기 유형  
 
효과적인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표로 하는 말하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말하기는, 
쓰기, 제시하기과 함께 ‘표현(production)’ 영역에 속한다. 또한, ‘표현’ 영역은 
‘이해(reception)’ 영역과 결합하여 ‘화자 간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말하기 교육에 단독 말하기(담화)와 대화가 모두 포함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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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영어 말하기 능력 및 활동에 관한 기술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는 공통 교육과정(초등 3~4학년군, 초등 
5~6학년군, 중학교군)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과목(고등학교 공통영어 1 & 
2)에서 말하기 활동과 관련된 성취기준만을 추출한 것이다. 말하기 과정(예: 매체나 
책략 사용 등)과 말하기 태도(예: 대화 예절, 배려, 존중 등)에 관한 성취기준은 
제외하였다.  

 
TABLE 2 

Achievement Standards Relevant to Speaking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E, 2022) 

Grade Achievement Standards 
3–4 [4E02-01] Listen and repeat easy and simple words, phrases, and sentences with proper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4E02-04] Speak easy and simple sentences or write words or phrases by looking at real 

objects, pictures, or actions.  
[4E02-05] Speak or look and write easy and simple sentences introducing or describing 

oneself, people, or objects around.  
[4E02-06] Speak or look and write easy and simple sentences about instructions.  
[4E02-07] Speak or look and write easy and simple sentences expressing one’s feelings.  
[4E02-08] Ask and answer about the key information of discourses on topics in one’s 

surroundings. 
5–6 [6E02-01] Speak simple words, phrases, and sentences with the proper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6E02-02] Speak or write simple words, phrases, or sentences by looking at real objects, 

pictures, or actions.  
[6E02-04] Introduce or describe people or objects around them in simple sentences.  
[6E02-05] Explain nearby places or locations, or the order of actions or instructions in 

simple sentences. 
[6E02-06] Express one’s feelings, opinions, experiences, or plans in simple sentences. 
[6E02-07] Ask or answer about the details of spoken or written discourses on everyday 

topics in simple sentences. 
9 [9E02-01] Speak words, phrases, and sentences with proper assimilated or contracted 

sounds. 
[9E02-02] Describe the feelings of a subject or character. 
[9E02-03] Explain factual information about familiar topics. 
[9E02-04] Describe an experience or plans about familiar topics. 
[9E02-05] Explain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events about familiar topics. 
[9E02-06] Express own opinions on familiar topics. 
[9E02-07] Listen to or read familiar topics and provide a summary. 

10* [10CE1/2-02-01] Explain content using real objects, pictures, photos, charts, etc. 
[10CE1/2-02-02] Convey fac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through speech or writing. 
[10CE1/2-02-03] Talk or write about experiences or plans. 
[10CE1/2-02-04] Express one’s thoughts, opinions, feelings, or impressions. 
[10CE1/2-02-05] Summarize and present content that has been listened to or read. 

Note. *For the high school level, only Common English 1 and Common English 2 are included.  
 
초등학교 3~4학년군에 가장 먼저 제시된 성취기준은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한다’로, 이것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어진 영어 표현을 그대로 재생하는 말하기이다. 다음으로는 ‘실물, 그림, 동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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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단어나 어구를 쓴다’, ‘자신, 주변 사람이나 
사물의 소개나 묘사를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 ‘행동 지시를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 ‘자신의 감정을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보고 쓴다’와 같이 직접 의미를 생성하여 전달하는 말하기 과업들이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성취 기준에는 해당 과업이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독백이나 발표 상황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생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들 과업은 대화로도, 짧은 담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자기 주변 주제에 관한 담화의 주요 정보를 묻거나 답한다’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대화 말하기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성취기준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주제나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지고 발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중학교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첫번째는 연음이나 축약음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의미의 생성보다는 발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대상이나 인물의 
감정을 묘사한다’, 친숙한 주제에 관해 ‘사실적 정보를 설명한다’, ‘경험이나 계획을 
설명한다’, ‘일이나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한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와 
같은 의미 중심의 말하기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말하기 활동은 대화 
상황과 담화 상황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다만 초등학교군에 비해 묘사, 설명 
등의 활동 방식이 추가되면서 담화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진다. 한편, ‘친숙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내용을 요약한다’는 초등에는 없었던 성취기준으로 중학교에서 
처음 등장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담화형 말하기에 가깝다. 고등학교 
공통영어의 성취기준 활동은 대체로 중학교와 유사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영어 말하기 
유형을 그림 3과 같이 세 가지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주어진 표현을 듣고 
따라하거나 소리 내어 읽는 ‘모방 말하기(imitative speaking)’이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분류 체계에서는 주요 범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취기준이자 초기 말하기 학습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말하기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초등 3~4학년군의 성취기준 [4영02-01], 초등 
5~6학년군의 [6영02-01], 중학교군의 [9영02-01]이 해당된다. 한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리 내어 읽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인 “[4영01-04]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며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MOE, 2022, p. 
10)와 “[6영01-02]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는다.” (MOE, 2022, p. 15)를 초등 3~4학년군과 초등 5~6학년군의 ‘이해’ 영역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이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Lee et al., 2023)을 감안하여 모방형 말하기에 포함시켰다.  
두번째 말하기 유형은 즉석에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상호작용 말하기(interactional speaking)’로, 유럽 CEFR의 ‘상호작용’ 모드, 미국 능력 
진술문의 ‘화자 간 의사소통’ 모드와 유사하다. 초등 3~4학년군에서는 [4영02-01], 
초등 5~6학년군에서는 [6영02-01], 중학교군에서는 [9영02-01]과 [9영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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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10공영1/2-02-05]를 제외한 모든 성취기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번째 말하기 유형은 ‘제시형 말하기(presentational speaking)’이다. 상대방이나 
청중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개입 없이 비교적 긴 담화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독백형 말하기로 유럽 CEFR의 ‘생성’ 모드, 미국 능력 진술문의 ‘제시형 의사소통’ 
모드와 비슷하다. 앞서 ‘상호작용 말하기’에 속한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제시형 
말하기’에도 속한다. 같은 성취기준이라도 ‘상호작용 말하기’로 이루어질 때와 
‘제시형 말하기’로 이루어질 때의 수행 양상은 다를 수 있다. 가령, 계획 말하기에 
관한 [9영02-04]의 경우, 친구와 주말 계획에 대해 대화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와, 
자신의 방학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의 말하기는 어휘, 구문, 담화 구조, 책략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말하기 유형을 모두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읽거나 듣고 요약하기’ 활동인 [9영02-07], [10공영1/2-02-05]는 ‘제시형 말하기’로만 
분류하였다.  

 
FIGURE 3 

English Speaking Type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4.2. 영어 말하기 유형별 과업 분류 

 
그림 3의 세 가지 유형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말하기를 도출할 수 있는 과업을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내용체계표를 
분석하였다. 내용체계표는 성취기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표 2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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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체계표에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가 제시되어 
있는데, 표 3은 이 가운데 과업과 관련이 높은 ‘과정∙ 기능’ 범주에서 말하기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한 후, 과업 유형 도출을 위해 관련성이 높은 항목끼리 묶고 
학년군별 연속성과 위계가 드러나도록 재배열한 것이다.  

 
TABLE 3 

Content Structure of the ‘Production’ Area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E, 2022) 

Level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Grades 3–4 Grades 5–6 Grades 1–3 Grade 1 

Process 
& Skills 

• Listening and 
repeating with 
appropriate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 Speaking with 
appropriate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 Using assimilated and 
contracted sounds 

 

• Speaking or 
writing using 
realia, pictures, 
gestures, etc. 

• Speaking or 
writing using 
realia, pictures, 
gestures, etc. 

• Describing pictures, 
photos, charts, etc. 

 

• Describing or 
explaining using 
realia, pictures, 
photos, charts, 
etc. 

• Greeting others 
• Introducing oneself 
• Describing people 

or objects around  

• Introducing people 
around  

• Describing people 
or objects around 

• Describing people, 
objects, etc. 

•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 Giving instructions • Explaining nearby 
places, locations, 
action sequences, 
or methods 

• Explaining locations or 
places, etc. 

• Explaining methods or 
procedures 

• Explaining the 
sequence and relations 
of events 

• Explaining causes and 
effects of events 

•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or 
knowledge 

• Expressing feelings • Describing 
feelings, opinions, 
experiences, or 
plans 

• Describing moods or 
feelings 

• Explaining experiences 
or plans 

• Asserting one’s own 
opinions 

• Describing 
experiences or 
plans 

• Expressing 
opinions, 
feelings, and 
impressions 

• Asking or 
answering about 
main information 

• Asking or 
answering about 
specific 
information 

  

  • Summarizing what was 
heard or read 

• Summarizing 
what was heard 
or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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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음과 관련된 활동이 초등 3~4 학년군(‘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하기’), 초등 5~6학년군(‘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하기’), 중학교군(‘연음 및 
축약된 소리 활용하기’)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공통영어에는 발음과 관련된 
말하기 활동은 없는데, 이는 발음 학습 대부분이 이전 학교급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발음 교육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으로 실물이나 시각 자료를 보고 말하는 활동이 모든 학년군에 포함되어 있다. 
초등 3~4학년군과 초등 5~6학년군의 ‘실물, 그림, 동작 등을 보고 말하거나 쓰기’는 
중학교군에서는 ‘그림, 사진, 도표 등 설명하기’,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실물,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로 바뀌면서 사진과 도표가 
추가되고 단순 말하기에서 설명하기, 묘사하기로 확장된다.  
주변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활동도 모든 학년군에서 볼 수 있는데, 초등 

3~4학년군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단계의 ‘인사 나누기’와 ‘자기 소개하기’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인사 나누기’는 사라지고 ‘자기 소개하기’는 
‘주변 사람 소개하기’로 대상이 확장된다.  
정보 전달 목적의 활동은 학년군 간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초등 3~4학년군에서는 

‘행동 지시하기’만이 나타나지만,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주변 장소나 위치, 행동 
순서나 방법 설명하기’로 확대되고, 중학교군에서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되어 ‘위치나 장소 등 설명하기’, ‘방법이나 절차 설명하기’,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설명하기’,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설명하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들은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사실적 정보나 지식 전달하기’로 압축된다.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 역시 모든 학년군에서 발견된다. 초등 

3~4학년군의 ‘감정 표현하기’는 초등 5~6학년군에서는 ‘감정이나 의견, 경험이나 
계획 기술하기’로 확대되고, 중학교군에서는 여기에 ‘자신의 의견 주장하기’가,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는 ‘감상 표현하기’가 추가된다. 한편, ‘주요 정보와 세부 
정보에 대한 묻고 답하기’는 초등학교군에서만, ‘듣거나 읽고 요약하기’는 
중학교군과 고등학교 공통영어에서만 등장한다.  
표 3은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 및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말하기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나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활동 간 관계 및 층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와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과업 유형을 참고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표 4와 같이 개발하였다. 과업 분류체계표에서는 그림 3의 각 말하기 모드를 도출할 
수 있는 과업을 먼저 ‘과업 유형(task types)’으로 구분하고, 각 과업 유형은 다시 과업 
‘범주(categories)’ 및 ‘하위 범주(subcategories)’로 세분하였다.  
먼저 ‘모방 말하기’ 모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시험의 평가 과업을 고려하여, ‘듣고 
따라하기’와 ‘소리 내어 읽기’의 두 가지 과업 유형을 설정하였다. ‘듣고 따라하기’ 
과업 유형은 각각 단어와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로 세분하고, ‘소리 내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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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유형은 여기에 이야기 수준을 추가하여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나머지 두 가지 말하기 모드에 대해서는 유럽 CEFR을 참조하여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세 가지 과업 유형, 즉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정보전달을 위한 과업’,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과업 유형 아래에는 CEFR과 미국 
능력 진술문의 활동 범주 수준에 해당하는 과업 범주를 두고, 과업 범주는 다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말하기 활동 내용을 담은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TABLE 4 

Task Taxonomy for a School-Based English Speaking Instruction and Assessment 
Speaking Modes Task Types Categories Subcategories 

Imitative Listen & repeat Words  
Sentences 

Read aloud Words 
Sentences 

Stories 
Interactional Interpersonal Everyday  

conversation 
Greetings & introducing oneself 
Talking about daily life (e.g., daily 
schedules, hobbies, weekend plans, etc.) 
Requesting & responding (e.g., invitation, 
help, advice, approval) 

Transactional Exchanging 
information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people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objects 
Exchanging information about places 

Obtaining 
goods & 
services 

Obtaining goods (e.g., ordering food, 
purchasing goods, purchasing tickets) 
Obtaining services (e.g., making 
reservations, using transportation, etc.) 

Evaluative, 
problem-solving 

Exchanging 
feelings & 
opinions 

Exchanging feelings 
Exchanging opinions 

Presentational Interpersonal Describing Introducing oneself & other people 
Describing objects 
Describing places 

Narrating Narrating experiences 
Narrating schedules & plans 
Narrating stories 

Transactional Conveying 
factual 

information 

Explaining visual information (e.g., signs 
& posts, tables & charts) 
Summarizing 

Explaining 
relationship 

Explaining methods & procedures 
Explaining the logical relationship  

Evaluative, 
problem-solving 

Expressing 
feelings & 
opinions 

Expressing feelings 
Presenting opinions & solution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작용 말하기’는 먼저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정보전달을 위한 과업’,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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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유형은 ‘일상대화’ 단일 범주로 구성하고, 이를 다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말하기 활동을 반영하여 ‘인사 나누기 및 자기 
소개하기’, ‘(일정, 취미, 주말 계획 등) 일상 생활에 대해 말하기’, ‘(초대, 도움, 충고, 
허락 등) 요청하고 답하기’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과업’ 유형은 ‘정보 교환하기’와 ‘물건 및 서비스 
획득하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었다. ‘정보 교환하기’ 범주는 다시 사람, 사물, 장소에 
대한 정보 교환하기로, ‘물품 및 서비스 획득하기’범주는 ‘(음식 주문하기, 물건 
구매하기, 티켓 구매하기 등) 물품 획득하기’와 ‘(예약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서비스 획득하기’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은 ‘감정과 의견 교환하기’ 단일 범주로 구성하고, 그 아래에 ‘감정 
교환하기’와 ‘의견 교환하기’ 하위 범주를 두었다. 
세번째 말하기 모드인 ‘제시형 말하기’ 역시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세 가지 과업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유형은 ‘묘사하기’와 ‘서술하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었고, 각 범주는 다시 묘사나 서술의 대상에 따라 하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과업’ 유형은 ‘사실 정보 설명하기’와 ‘관계 
설명하기’의 두 개 범주로 나누었다. ‘사실 정보 설명하기’ 범주 아래에는 ‘(표지판, 
표, 차트 등) 시각 정보 설명하기’와 ‘요약하기’의 하위 범주를 두고, ‘관계 설명하기’ 
범주 아래에는 ‘방법이나 절차 설명하기’와 ‘논리적 관계 설명하기’의 하위 범주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은 ‘감정과 의견 표현하기’ 
단일 범주로 구성하고, 이는 다시 ‘감정 표현하기’와 ‘의견과 해결방안 제시하기’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4.3. 영어 말하기 과업의 학년군별 위계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학년군별로 위계를 두어 성취기준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이러한 위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의 과업 분류체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학년군별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의 과업 분류체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과업을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취기준의 수와 수준이 제한적인 
초등학교군에서는 너무 복잡한 과업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가령, 긴 
담화 수준 발화를 요구하는 ‘이야기 소리 내어 읽기’나 ‘이야기 서술하기’, 
중학교군에서 처음 등장하는 ‘요약하기’, ‘논리적 관계 설명하기’ 등은 
초등학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둘째, 여러 학년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업 범주 혹은 하위 범주의 경우, 
학년군에 따라 과업 난이도에 차이를 둔다. 가령, ‘모방 말하기’ 모드에서 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듣고 따라하기’나 ‘소리 내어 읽기’ 과업 유형은,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어휘목록에서 선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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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위계를 반영할 수 있다. ‘상호작용 말하기’ 나 ‘제시형 말하기’ 모드의 
경우에는 주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 수준, 과업 복잡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제면에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대로 초등학교군은 자기 
주변 및 일상 생활 주제, 중학교군은 친숙한 주제, 고등학교군은 친숙한 일반적 
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자연스럽게 어휘 수준, 문장 수준 및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과업 복잡도는 과업 요소의 양, 추론 여부, 관점 취하기 여부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Robinson, 2011). 예를 들어 ‘상호작용 말하기’ 모드의 ‘의견 교환하기’ 과업을 
챗봇을 활용하여 개발한다고 할 때, 그림 4와 같이 과업 복잡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FIGURE 4 

Task Alignment with School Levels: ‘Exchanging Opinions’ Task 

G
rades 3~4 

 

G
rades 5~6 

 

G
rade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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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ade 10 

 

 
초등 3~4학년군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생일파티 장소, 선물)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만, 초등 5~6학년군에서는 세 가지 항목(할 일, 음식, 
잠잘 곳)으로 과업 요소가 증가한다. 중학교군에서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좀 더 
세밀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세 가지 제안에 대한 검토, 희망 부스 및 활동 내용),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의 의견과 이유를 
확인하여 조율하는 사고의 과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과업 복잡도가 훨씬 높아진다.  
한편, 중학교 수준까지는 항상 챗봇이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시작하고 주요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반면, 고등학교 공통영어 수준에서는 학습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여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 수준의 
과업과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같은 과업이더라도 언어적 요소와 과업 복잡도를 
고려하여 학년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말하기 과업을 추출하고, 표준화된 영어 
말하기 평가의 문항 유형, 유럽의 CEFR 및 미국의 능력 진술문에서의 의사소통 활동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과업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영어 말하기 능력은 ‘모방 말하기’, ‘상호작용 말하기’, ‘제시형 
말하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의사소통 모드에 따라 
외국어교육의 목표와 과업을 구분하는 것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가지 말하기 유형은 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사용되는 언어 형태, 
구조, 책략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 영어 교육에서 세 가지 유형 각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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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평가가 필요하다.  
각 말하기 유형을 도출하기 위한 과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에 제시된 말하기 활동을 추출하여 유형화하고 구조화하였다. ‘모방 말하기’ 
유형은 ‘듣고 따라하기’와 ‘소리 내어 읽기’의 두 가지 과업 유형으로 구성하였고, 
모방해야 하는 언어의 범위에 따라 어휘, 문장, 이야기 범주로 세분하였다. ‘상호작용 
말하기’와 ‘제시형 말하기’는 일차적으로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대인관계를 위한 
과업’, ‘정보전달을 위한 과업’, ‘평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실제 삶과 관련된 학습을 목표로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영어 말하기 활동에 있어서 특정 언어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우선 순위에 두도록 한 것이다. ‘상호작용 말하기’ 유형은, 세 개 과업 유형 
아래에 다시 네 개 범주와 여덟 개 하위 범주를 두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대화형 말하기 활동을 분류하였다. ‘제시형 말하기’ 유형의 경우에는 세 개 과업 유형 
아래에 다섯 개 범주와 12개 하위 범주를 두었다.  
이러한 과업 분류체계는, 학년군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과업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동일 과업 범주에 대해서는 주제, 언어 수준, 과업 복잡도를 학년군의 
수준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위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어 말하기 과업 분류체계는 공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과업의 예시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영어 말하기 교육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교사와 교재 개발자들은 
구체적인 말하기 지도 방안과 평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 기반 영어 
말하기 교육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영어과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된 학습 단위를 
제공함으로써 영어 말하기 학습 모델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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